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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혜 수 • Hye soo Shin

안녕하세요 신혜수입니다.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성취와 기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

저는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
전거와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는 오랜시간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대전에서 다니던 저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집에 가던 중 우연히 '타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따릉이' 광주에서는 '타랑께' 로 불리는 공공 자전거였습니다. 자
전거를 타자는 친구의 제안에 저의 어릴 적 사고를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타지 못한 체 친구가 
공원에서 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자전거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들었습니
다. 그 호기심 뒷면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전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전거를 능숙
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자전거를 대하는 제 태도와 시각
은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떠한 도전에 있어 제게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하나의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소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편리함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펀딩 프로젝트의 상세페이지 기획 및 구성을 맡
아 6328%의 달성률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것
은 아닙니다. 

먼저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공감하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을 개발했는지 설명하여 제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구성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스토리를 
많은 소비자분들이 공감해 주시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웹 디자
인 업무에서도 사용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불편함 →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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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저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찰력과 실행력 입니다. 대학시절 SPA브랜드의 VMD파트에서 1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매장의 진열을 구성하고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불현듯 '저 뒤에 있는 우산 진열대를 사람들의 동선과 많이 겹치는 쪽에 두면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우산 진열대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변경 후 우산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늘었고 추후  우천 시 구현 사항
의 좋은 예로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장점은 저에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관찰력이 지나치게 외부 것을 향해 쏠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에 대한 백문 백답을 적어보곤 합니다. 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금씩 적다 보면 제 자신과 많이 친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저의 관찰력과 실행력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고를 결과로 표현하는데 있어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nnecting the dots!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를 보며 '주인공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릴 적 작은 소망
은 제가 TESO L영어과를 진학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TESOL 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어린시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도
움을 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르침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저를 더욱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디자인과 그림을 좋아했던 저는 이  두 가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에는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일들이 추후
에는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일들처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HTML, CSS, Javascript를 공부하며 학부시절 4년 동안 접했던 영어는 적절한 변수명을 정하거나 메서드에 대한 
원문 설명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있어 하나의 연장선을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아닌 어디로 가느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디자이너는 이 가치와 부합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심미적인 요소를 넘어 사용자가 지속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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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방문하며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어떤 점이 불편
했는지 살펴보고 따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작업물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늘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워나가
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이러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댓돌을 뚫는 낙숫물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의 뜻은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의 첫 시작의 단추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완벽히 적응하는 것입니다. 직무 환경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과 열정의 자세로 회사의 빠
른 발전에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실무를 통한 배움을 통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배려하며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배움에 있어 두려움과 한계를 두지 않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 조직의 핵심 
일원으로 앞장서고 싶습니다. 10년 안에는 제 분야의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는 것 외에도 퍼블리셔의 영역을 더 넓여 폭넓은 기량을 가진 댓돌
을 뚫는 낙숫물 같은 사람이 되어 저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 일하며 조직의 발전에 동참
하고 싶습니다.

Contact

📤 dontkillmyvibz@gmail.com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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